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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의 뻘짓으로 허비한 4년
5월 18일이면 유성투쟁이 정확히 4년이 된다. 그러나 이 4

년은 노동부, 검찰, 법원의 뻘짓으로 낭비된 시간이었다. 

유성기업처럼 범죄혐의가 명백한 경우도 정당한 사법처리를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유성지회 

조합원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유시영 대표이사를 법정에 

세웠다는 것이다. 노동부, 검찰은 사업주를 봐주려고 수사는 

하지 않고 헛짓거리로 시간만 낭비했고, 법원은 그에 발맞춰 

계속 시간을 끌어줬다. 이들의 직무유기만 아니었다면 

유성투쟁은 진작에 끝났을 것이다.

편파적인 심판 두고 시합하는 셈
기본적으로 심판이 공정해야 제대로된 시합이 가능하다. 

그러나 노동과 자본의 싸움은 공정해야 할 정부가 항상 

자본의 편을 들기 때문에 노동이 불리하다. 유성투쟁의 그 

정도가 훨씬 심했다. 법원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불법 

직장폐쇄 등 판결이 이어졌지만 검찰은 끝내 사업주를 

기소하지 않았다. 불법 노조파괴를 자문했던 창조컨설팅은 

설립 취소되었지만 정작 당사자인 유성기업의 관련자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정권이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차라리 개입하지 말고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유성지회는 승리로 투쟁을 끝냈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유시영 대표이사의 

목숨을 4년 연장시켜준 것이다. 수명연장은 이제 끝날 때가 

됐다. 

잊지말자, 5.18! 반드시 승리한다!
자본의 노조파괴 시도는 끝이 없다. 유성기업처럼 무식하게 

폭력을 동원해서 노조파괴 하던 것에서부터 지금은 

비밀요원처럼 정규직으로 위장취업시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방법까지 다양한 노조파괴가 나타나고 있다. 

유성투쟁은 자본의 노조파괴 야욕을 끝장낼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유시영을 반드시 구속시키자! 자본가들이 

더이상 노조파괴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반드시 승리하자!

대법원은 정치하는 곳?
요즘 지자체들이 제정신 못차리고 허튼 짓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번엔 

부강면사무소다. 보쉬전장과 콘티넨탈이 위치하고 있는 부강면에서 최근 금속노조 

보쉬전장지회의 현수막이 무단으로 철거되었다. 이상하게도 인근에 걸려있던 

콘티넨탈지회의 현수막은 멀쩡했다.

얼마 전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앞에 제원면장을 비롯해 지역 기관장들이 '금속노조 

결사반대' 현수막을 걸었다가 혼쭐이 난 적 있다. 자본이 지자체장, 지역 기관장들과 

얼마나 긴밀한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번 보쉬전장지회 현수막 무단 철거도 비슷해 보인다. 보쉬전장자본이 부강면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는지 몰라도 아주 돈독한 관계인가보다. 보쉬전장 자본은 

그동안 노조파괴 증거자료가 나와도 모르는 일이라며 잡아떼고 비열하게 노조파괴를 

계속해왔다. 이번엔 고작 면사무소 뒤에 숨어서 현수막을 떼고 있다.

지부는 11일 부강면사무소 규탄집회를 열고 지회들의 연대 현수막을 집단적으로 

게시한다.

유성투쟁 4년,
이젠 유시영 구속할 때!

금속노조 법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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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장소� �:�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

현수막 무단철거 규탄!
부강면사무소 규탄집회

ᄋ일시 : 5월 11일(월) 12시30분
ᄋ장소 : 부강면사무소 앞


